
연중 제30주일(1466호)                                                           2018. 10. 28

* 포근한 이웃－포이동 성당 *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합니다. 

교무금  6,295,000 (10월 15일~21일)

주일헌금  5,594,010 (10월 21일)-1,246명(27.3%)

2차헌금  3,616,010 (전교주일)

감사헌금  익명10,000  가톨릭다이제스트 100,000
 방시영 정원영 2,000,000

한국 순교자 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포이동 성당
06783 서초구 논현로 5길 28
http://www.poi.or.kr 

주임신부 배원일(세례자 요한)
보좌신부 안민우(아우구스티노)
전교수녀 박 마리아, 이 마리아
사 무 실 571-3251 FAX 571-3250

   니꼴라오 어린이집 575-5121
연 령 회 정상영(요셉) 010-2738-7501

주 일
미 사

토요일 19:00(주일 전날 저녁미사)
 6:30(일반)  9:00(중 고등부) 
11:00(교중) 15:00(어린이) 19:00(청년)

환자영성체 매월 넷째 목요일 10:00부터
유아세례 매월 첫 번째 토요일 17:00
혼인면담 매주 토요일 17:00

경당 오전 9:30분, 오후 6시 주일학교 
교 리

초 등 부(주일 16:00) 
중 고등부(주일 10:00)평 일

미 사
오전 6:00(월,목,토) 오전 10:00(화,수,금)
오후 7:00(화~금)    오전 10:00(목-경당) 예비자 교리 주일반 09:30 수요반 20:00

3구역 10월 28일(주일) ~ 11월  3일(토)
4구역 11월  4일(주일) ~ 11월 10일(토)

미 사 오전 10시, 오후 7시 분향예절 및 연도

수요 오후반 오후 8:00시 주임 신부님
주일 오전반 오전 9:30분 원장 수녀님

 

  위령의 날 미사안내: 11월 2일(금)
    지난 한 해 동안(2017.11.1.~2018.10.31.) 선종하신 분  
  들을 위해 특별히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합동 위령미  
  사 지향을 올리실 분들은 사무실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령의 날 용인성직자 묘역 미사안내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선종하신 신부님  
  들을 위해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일 시: 11월 2일(금), 오후 2시
  장 소: 용인 성직자 묘역(용인공원묘원 내)
  참석범위: 제3지구~제12지구 신부님과 본당 신자
  ▶ 본당에서 정오(12:00)에 단체버스로 출발할 예정    
  이오니 원하시는 분은 구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자교리반 개강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교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리 장소: 루갈다 방(마리아 홀 옆)
  
  가톨릭 다이제스트 구독신청

  지난 주 가톨릭다이제스트에 총 249분이 구독 신청해  
  주셨습니다. 관심과 함께 협조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구역 미사봉헌

  10월 21일(주일)에 봉헌된 6구역 미사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사에 참례하신 구역원은  
  61명이며, 봉헌금은 3,190,000원 입니다. 

  
  사도들의 모후 Cu. 전단원 피정

  강사: 최요안(요한) 신부님
      - 서울대교구 성소국 차장
  일시 및 장소: 10월 28일(주일) 13:00~17:00, 경당
  준비물: 묵주, 레지오 수첩, 필기구, 미사준비
  
  성시간: 11월 1일(목) 오후 7시 미사 후

  유아세례: 11월 3일(토) 오후 5시

  부모교육 안내

  일 시: 11월 3일(토) 오전 10시, 마리아 홀
  주 관: 니꼴라오 어린이집
  주 제: 부모, 마음이 중심을 세우다
  대 상: 영유아 및 초등학교 학부모 및 조부모님
 
   사목회 워크샵

   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사목위원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 사목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 시: 11월 9일(금)~10일(토), 1박 2일
   장 소: 문경 
   
   <전례·봉헌>    

   

   

 

 우리들의 정성


